
한국과학영재학교(KSA) 3단계 대비 

모의고사 세트 3 — 박쥐의 감각 

과학·철학(나겔) 융합 · 반향정위와 주관적 경험 

주제: 감각의 다양성 ·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의 경계 

융합형 개방 문항 ·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서술/구술형 

※ 학습용 창작 문항. 예시답안은 문서 후반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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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지 

제시문 

(가) 나겔의 '박쥐' 논증 

1974년 철학자 토머스 나겔은 「박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인가?」에서, 박쥐의 뇌 구조와 

반향정위(echolocation) 메커니즘을 과학으로 완전히 설명하더라도 '박쥐가 실제로 느끼는 

그 느낌 자체'는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쥐는 초음파를 발사하고 되돌아오는 반향을 

분석해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벽·곤충·나뭇가지를 파악하고, 인간과 다른 시간·공간 감각을 

가지며, 일부는 지구 자기장까지 감지한다고 보고된다. 과학은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지만, 경험의 질감 자체를 전달하지는 못한다. 

 

(나) 서로 다른 감각을 가진 존재 

박쥐와 인간, 그리고 앞서 살펴본 '눈먼 자들의 나라'의 주민과 누녜스처럼, 감각 체계가 

다른 존재는 서로가 경험하는 세계를 온전히 공유하기 어렵다. 

 

문항 

각 문항에 대해 근거를 갖추어 서술하시오. 실험 설계 문항은 대조군·변인통제·재현성을 

반드시 밝힐 것. 

[문항1] 박쥐의 반향정위처럼, 인간이 '맨감각으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기술로 감지·측정하는' 

자극의 예를 3가지 들고, 각각 어떤 도구로 인간이 인지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지 

서술하시오. 

[문항2] 박쥐가 장애물을 피할 때 '시각이 아니라 청각(음향 반향)에 의존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실험을 설계하시오. 

[문항3] 나겔의 “박쥐의 뇌를 다 알아도 그 느낌은 알 수 없다”는 주장과, 누녜스가 주민에게 

'본다'를 이해시키지 못한 상황의 공통점을 서술하고, 이것이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것'과 

'설명하기 어려운 것'의 경계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는지 논하시오. 

[문항4] 만약 박쥐가 인간을 관찰한다면, 인간의 어떤 점을 '이상하거나 열등하다'고 느낄지 

박쥐의 감각 세계를 기준으로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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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답안 & 채점 포인트 

아래는 하나의 모범 방향일 뿐이며, 타당한 근거가 있으면 다른 답도 인정된다. 

문항1 (과학·발산) 

인간 감각 밖 자극 + 변환 장치의 예 — ① 초음파: 마이크로 녹음해 가청 주파수로 낮추거나 

스펙트로그램으로 시각화, ② 적외선(열):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를 색으로 표현, ③ 지구 

자기장: 나침반·자기센서로 방향 값으로 변환. (자외선→형광·센서, 방사선→가이거 계수기 

등도 가능.) 채점: '인간 감각 범위를 벗어난 자극'을 정확히 골랐는가 + '측정→인지 가능한 

표현으로의 변환' 메커니즘을 옳게 설명했는가. 

 

문항2 (실험 설계) 

빛과 소리를 분리해 변인을 통제 — 완전한 암실에서 박쥐가 장애물을 피하는지 

확인(시각을 배제해도 성공하면 시각 의존이 아님). 이어 발성기관이나 귀를 일시적으로 

막았을 때 회피 성공률이 급락하는지 대조. 빛만 차단한 집단 vs 소리를 차단한 집단을 

비교하고 반복 시행으로 재현성 확인. 채점: 빛·소리 변인의 분리, 대조군, 반복(재현), 

반증가능성. 

 

문항3 (유추·논술) 

공통점 — 둘 다 '주관적 경험(퀄리아)은 3인칭 지식으로 환원·공유되지 않는다'는 구조. 

박쥐의 신경 회로를 다 알아도 그 느낌에 도달할 수 없듯, 시각 경험이 없는 주민에게 

'본다'는 어떤 설명으로도 전달되지 않는다. 시사점 — 과학은 관측·측정 가능한 

'메커니즘(어떻게 작동하는가)'을 3인칭으로 설명하는 데 강하지만, '그것을 겪는 1인칭 경험 

자체'는 설명·전달의 경계 밖에 있을 수 있다. 간접 증거·유비·변환 기술로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시도까지 언급하면 우수. 채점: 퀄리아의 공유 불가능성이라는 공통 구조 + 과학 

설명의 범위(3인칭 vs 1인칭)에 대한 통찰. 

 

문항4 (관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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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쥐의 감각 기준 예 — 인간은 어둠 속에서 방향을 못 잡고 벽에 부딪히며(반향정위 없음), 

초음파·자기장을 못 느껴 길을 잃고, 중력에 눌려 땅에만 붙어 느리게 이동하며, 빠른 곤충의 

움직임을 따라잡지 못한다(느린 시간 해상도). 박쥐에겐 이런 인간이 무능해 보일 수 있다. 

채점: 지문에 제시된 박쥐의 감각(반향정위·시간·공간·자기장)을 근거로 인간을 일관되게 

재평가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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